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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SEAN 3국과 FTA 체결합의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태국, 말레이시

아, 필리핀 등 3국간의 특별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합의

하였다. 빠르면 2004년 1월부터 정부간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일본은 

이미 싱가포르와 2002년 11월부터 FTA를 실시 중에 있어 앞으로 ASEAN

과의 경제협력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1. ASEAN 3국의 관심품목

  이들 ASEAN 3국은 대일 농산물 수출에 관심이 높다. 우선 태국은 쌀을 

비롯하여 가금육, 가금육 가공품, 전분, 사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

다. 필리핀의 경우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관세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되나 일본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일본시장으로 

농산물의 수출확대나 검역완화 등에 관심이 높다. 

  농업분야에서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태국이다. 태국은 케

언즈 그룹 중에서 시장개방에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지난 10

월부터 중국과 농산물 184개 품목에 대하여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있다. 특

히 세계 제일의 쌀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협상상대로서 가장 어려

운 국가이다. 



- 2 -

2. 일본 국별팀 설치

  일본은 현재 멕시코와 진행중인 FTA 협상이 일단 내년으로 넘어갔다. 

2004년에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비롯하여 ASEAN 3국과의 협상 등 전부 

5개국과의 FTA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일본은 FTA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국별 FTA

팀을 구성, 정보 수집과 분석에 임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역

시 일본에게는 농업이고, ASEAN에게는 가전과 자동차이다. ASEAN은 일

본의 투자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것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을 주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별 팀은 관련 부처가 참가하는 팀과 부처내부 

팀으로 나누어지며, 멕시코와의 FTA는 협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

에 제외되고,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4개 팀이 설치된다. 

3. 농림수산성의 전략

  일본으로서는 제일 힘겨운 상대가 쌀과 닭고기 수출국인 태국이다. 그래

서 농림수산성은 FTA 협상에 임하면서 농림수산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

에 배려하면서, 식량안전보장의 확보를 고려하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부문의 구조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도록 충분히 유의

하면서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배려에서 ASEAN 국가의 관심에 충분히 대응하면서 중요 품목

은 예외로 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ASEAN 시장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국

가는 중국, 인도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등 아시아국가, 미국, EU 등이 접

근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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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SEAN 3개국의 일본에 대한 농림수산부문 관심품목

일본의 수입품

태국

쌀(341円/kg, 약 490%)

닭고기(8.5-11.9%)

달고기 가공품(6%)

사탕(71.8円/kg)

오징어(3.5%) 등

말레이시아

합판(6-10%)

원목

목재가공품 등

필리핀

바나나(10-20%)

파인애플(17%)

새우 등

   주：(  ) 내는 일본의 수입시 관세율 또는 관세액

  일본과 ASEAN간의 무역은 중국의 14배나 달한다. 그래서 ASEAN도 일

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향후 무역이나 투자의 벽이 지금보다 더욱 

낮아지면 일본의 경제적인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ASEAN도 풍

요롭게 성장하게 되고, 이것이 이 지역의 정치적인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점에 일본은 ASEAN과의 FTA에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멕시코와 

협상을 빨리 종결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싱가포르와의 FTA를 디딤돌로 

하여 ASEAN 3국과의 FTA를 마무리한 후 2012년까지 ASEAN 10개국으로

확대한다는 FTA 로드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